
ㅇ 사업명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평론·희곡)  

ㅇ 회의일시 : 2019년 1월 30일 10:30~

ㅇ 회의장소 : 문학나눔 회의실

2018년 4월부터 10월 사이 초판 발행된 희곡과 평론 단행본 37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총 5권의 도서를 선정했다. 다른 장르에 비해 지원 종수는 적었지

만, 밀도 있고 수준 높은 작업이 많아서 최종 선정작을 합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1차 선정과정에서는 작품이 1)문학적으로 우수한지, 2)한국문학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3)독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며, 문학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 2차 선정과정에서는 이 사항들에 덧붙여 본 도서보급사업

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평론의 경우, 평론장르의 문학적 특징과 정통성을 갖춘 작품들이 많았지만, 평론, 문

학평론의 외연을 심화, 확장할 필요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을 간과할 수 없었

다. 형식적 특징에 충실하지 않지만 전문독자와 일반독자의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을 두고 진지한 논의도 오갔다. 전통적 의미의 문학평론 성격이 아니

어도, 한국문학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접근성과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

들이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문학평론의 장르적 특징과

그 스펙트럼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론장르가 위축된 분

위기나 젊은 평론가의 평론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대비 선정종수를 늘리

는 방안도 적극 필요해 보인다.

희곡의 경우, 읽는 희곡으로서의 깊이뿐만 아니라 무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 중

특히, 설화를 원형으로 하는 작품이 문학성과 연극성이 잘 겸비되어 있었고 성공적

인 공연으로 이어진 바 있어 주저없이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한 소재

의 청소년 연극이 풍부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연화의 가능성과 청소년 교육현장에

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이 여러 면에서 가능성이 보여 선정하게 되었

다. 그 외, 고전적 주제를 재해석하는 작품이 선정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5종은, 한국문학 평론과 희곡의 역사성 뿐 아니라 동시대에 대한 관심

을 풍부하게 환기시키며, 본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정된 도서들이 한국문학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기대하고,

평론과 희곡 창작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심의위원 일동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총평


